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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대표기업 육성 시급하다!
전경련, 세계 10위권 대형기업 부재 … 국내제품 경쟁력 제고 필수

태양광 에너지 시장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월5일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태양전지 생산량

은 세계 9위지만, 글로벌 10위에 포함되는 대형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다.

보고서는 독일과 일본, 중국 등은 이미 고용 효과와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

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.

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, 보급 목표량의 의무적인 설정, 국내제품을 보호하기 위

한 인증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보고서는 또 신 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가 2012년 이후 시행되지만 국내 태양광 제품 사용에 대한 유인책

이 없으면 해외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아울러 태양광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관련기술이 20%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 성장동력 및 원천

기술 범위에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.

또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0%를 법인세 산출세액의 30% 이내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2011년 말

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.

보고서는 신 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와는 별도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,

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.

보고서는 각국의 태양광 육성 정책 가운데 독일이 5.4GW의 설비를 설치해 70억유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

고 4만8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<저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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